
■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17.09.15.)

영유아의과잉학습규제와인권보장을위

한영유아인권법제정토론회를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20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유엔 아동권협약은 아동의 놀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교육으로 인한 학습부담이

영유아 단계로 내려와 아동의 놀권리는 더욱 침해되는 현실임.

▲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아동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음. 이날 토론회는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임.

▲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실 정치하

는엄마들 공동대표,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등이 참여해 영유아의 인권

을 보장하고 과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을 설계하고 토론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20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

의실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단계

의 과도한 사교육을 규제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대선 의제로

제안한 바 있으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동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습

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아동인권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와 독서 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초등학생 놀이와 독서 시간의 보장,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억제 등의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발달권과 참

여권, 놀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실에 대해 ‘교육과정 외의 추가적



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며,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영유아 단계

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지나친 학습 사교육

등이 성행해, 영유아 단계에까지 내려온 학습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잉학습

을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을 설계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

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이슬기 선임연구원과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발제하고,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

위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9.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행사명: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

□ 일 시: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이슬기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2)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 (가나다순)

9/20(수)

오후 2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

다’

■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